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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출신작곡가라모

오페라 발레곡작곡음악이론가

낭독회장면에흐른 탕부랭

속물근성비웃는경쾌한선율

영화감독 이전에 비평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인

박찬욱감독을좋아한다.그가쓴비평집은닳도록

읽었던기억이있다.철학을전공한그답게조곤조

곤적확하게말하는것도좋고,진지함사이사이에

쓰는 유머도, 하던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을 하는

그의제스처도좋아한다.또한클래식마니아로영

화에음악을입히는일에도일가견이있는그이기

에사실그를안좋아할이유가단한가지도없다.

다만인간적인면으로그를대하는마음과달리그

가만든영화를들여다보는것은내게용기를필요

로한다.예를들면 아가씨 같은영화가그렇다.

영화 아가씨는 영국의 소설가 사라 워터스의

핑거스미스가 원작이다. 박찬욱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2016년칸느영화제에초대됐다.주인공히

데코아가씨를연기한배우김민희부터하녀숙희

역의김태리,조선인이지만일본귀족이되고싶었

던이모부코우즈키역의조진웅,사기꾼후지와라

백작역의하정우를중심으로조연,단역까지스크

린에등장하는모든것이영화에필요한장치였다.

감독의특별한시각적감각이돋보인미장센(mise

-en-scene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무

대장치,조명등에대한전반적인계획)과카메라

앵글까지한시도눈을뗄수없는영화였다.

줄거리는일찍고아가돼서후견인이모부보호

아래살고있는귀족아가씨의이야기다.아가씨는

몰락한귀족집안의후손으로상속받을재산이꽤

많았다.이모가죽은이후에는재산을탐한이모부

와사기꾼백작그리고그백작과한패인하녀숙희

가그녀에게접근한다.그들은각자의목적을갖고

상대를속이고이용하며얽히고설킨관계다.이모

부는집안에온갖외설서를들여다놓고부인에게

외설서의낭독과실감나는연기를하게만들더니,

이모가죽은후로는어린조카히데코에게도같은

일을시키며성적학대를한다.이런낭독회를통해

비싼값에외설서를팔아이익을챙기는것이이모

부의돈벌이다.

한편하녀숙희는마음둘데없는히데코아가씨

를진짜아기대하듯친절하게진심으로대하면서처

음의계획과는달리두여인은서로에게힘이돼준

다.히데코는하녀숙희를 내인생을망치러온나의

구원자라고하며그녀를의지하고사랑한다. 영화

의마지막에서두여인은외설서를찢어물에담그며

서재를엉망으로만들고,이모부와백작의손아귀에

서벗어나상해로탈출하여서로를구원한다.

영화 아가씨의음악은각장면마다다양한뉘앙

스로쓰였다. 1932년에작곡된 세기말의노래와

1974년에이필원이작곡한 임이오는소리 ,장필

립라모의 탕부랭 ,모차르트의 클라리넷오중주

가장조 K.581 2악장이 흘렀다. 이밖에도 조영욱

음악감독이 함께한 OST 나의 타마코, 나의 숙

희 , 후지산아래서온저나무 , 결혼식 또한많

은사랑을받았다.

조영욱음악감독은어느인터뷰에서 네인물의

충돌에서 형성되는 서스펜스를 유지하되, 아가씨

와하녀의멜로가바래지않도록두큰흐름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 말했다. 그의

안목또한영화를한층돋보이게했다.음악에민감

한박찬욱감독이니그의영화에음악을삽입하는

일이보통어려운일은아니었으리라.영화에수록

된곡중이번에소개할곡은라모의 탕부랭이다.

이곡은작곡가도곡제목도낯설다.

장 필립라모(1683~1764)는바로크시대에활

동했던프랑스의작곡가다.사실라모의작품을즐

겨들을 정도라면이미클래식마니아중에서도상

당한식견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라모는프랑

스의국민적오페라와발레를발전시키고음악이론

가로서근대화성학의기초를확립했다.오르간연

주자인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던 그는 일찍부터

하프시코드(피아노의전신악기)와오르간연주자

로활약하였으며, 1706년에 클라브생곡집제1권

을 출판했다. 1722년에는 화성론을 발간하고

1723년부터파리에서거주하면서부터는극장에내

놓을작품을쓰기시작하며호평을받았다.서양음

악의아버지라고불리는독일의J. S. 바흐등많은

음악가들에게도큰영향을주었고,륄리의뒤를이

어프랑스의국민적오페라-발레양식을더욱발전

시켰다. 독일의바흐나헨델에견주어서도부족함

이없는그였지만작품이프랑스밖에서연주된적

이별로없어안타깝게도국제적인명성은이에미

치지못한다.우리에게익숙한프랑스작곡가드뷔

시는 라모야말로진정한의미의현대음악창시자

이며르네상스이후최초의프랑스음악가이다라

고말했다.

영화에서는그가작곡한 하프시코드를위한작

품집 1권중 9번 탕부랭 마단조가흐른다. 탕부

랭(tambourin)은프랑스어로활발하고속도가빠

른프랑스춤곡또는그춤을말하며통이긴북을

의미하기도한다.이단어에서탬버린의어원을찾

을수있다. 바로크시대의무곡은모두춤의이름

과동일하다.예를들면바흐의모음곡에자주등장

하는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 미뉴엣,

가보트 등도 춤과 춤곡을 의미한다. 라모의 탕부

랭은 백작(하정우)이 낭독회에 가입하는 장면에

서흐르는데,엉덩이채찍을맞는장면에바로크음

악이흘러상당히낯설었다.

박찬욱감독은자신의영화에서는바로크음악을

많이썼지만평소에는교향곡을많이듣는다고했

다. 올드보이 (2003)에 흘렀던 비발디 사계 중

겨울 1악장도, 친절한 금자씨 (2005)에 흘렀던

비발디칸타타 그만두어라,모두끝났다 RV. 684

도, 박쥐 (2009)에흘렀던바흐칸타타 나는만족

하나이다 BWV. 82도모두바로크음악이다.

고대부터 시작된 음악은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지나르네상스를거쳐바로크로발전한다. 바로크

는 1600년에서 1750년경까지를말하는데, 찌그

러진진주,일그러진진주라는뜻을지닌포르투갈

어에서어원을찾을수있다.이전시대에비해장

식음이많아화려하게들리지만주로2/4, 3/4, 4/

4와 같은단순한박자들이사용되고, 빠르기도거

의일정해서듣기에편하다.음의반복이많고음이

진행하는음역대가넓지않아들으면서다음음이

미리상상가능하다.이때문에바로크음악을들으

면마음이안정된다.라모의 탕부랭은동요 우박

은춤춘다라는제목으로우리나라교과서에도실

려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추측 해보건대 박찬욱 감독이

영화에서바로크음악을자주사용하는이유는음

악을단순화시켜서관객이감상하는데감정의밸

런스를맞추도록하고픈그만의철학이아닌가싶

다. 복잡하고미묘한스릴러구조물일수록음악은

최소한의것으로단순화시킨다.

지금내머릿속에서는영화 아가씨의강한미장

센과인간의속물근성, 잊히지않는대사들과배우

들의미묘한눈빛까지잔상이가득히남아맴도는

와중에 라모의 탕부랭이 무한반복 재생되고 있

다.밝은분위기의동요로만듣던이음악이여기서

이렇게흐를줄이야.

역시박찬욱이다.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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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춤곡따라흐르는배우들의감정선과미장센

<8>영화 아가씨와장필립라모 탕부랭

장필립라모

영화 아가씨 OST중 임이오는소리탕부랭이실린비킹구르올라프손의라모앨범

필립글래스, 바흐그리고드뷔시와라모이렇게

3부작으로선보인음반이모두그라모폰에디터스

초이스에실리면서젊은음악가비킹구르올라프손

의이름은더널리알려졌다. 1984년생으로아이

슬란드출신의음악가인데, 자유로운그만의해석

으로청아한피아노음색을들려준다.캐나다출신

의개성있는피아니스트글렌굴드처럼스튜디오

레코딩으로대중과소통하는전도유망한피아니스

트다. 피아니스트조성진도칭찬했다는그는최근

국내에서도팬들이많아졌다.

추천음반

박찬욱감독이메가폰을잡고김민희 김태리가주연을맡은영화 아가씨

조현영의클래식

영화를만나다

몰락한귀족집안아가씨이야기

영국소설 핑거스미스가원작

박찬욱감독 김민희 김태리주연

2016년 칸느영화제 초대


